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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생구 (初生駒)의 생태아 발육
   초생구는 체중이 45~50㎏이며, 제저에 큰 각질이 차 있지만, 2∼3일만에 탈락된다. 치아는 출생시를 전후하여 경치와 전구치가 발생하고, 피모는 섬세하며, 모색이 음흑색조인데. 생후 3개월 정도가 되어 산모가 고유모로 환모하여 비로소 고유색이 된다.
   체중은 일시 감소되지만 후에 속히 증가되어 60일만에 2배로 된다. 자마는 생후6개월 동안에 발육이 가장 왕성하고, 체고는 만 5세, 체중은 만 6세에 완성된다. 체고의 성장은 한 예를 보면 초생체고 94.6㎝, 6개월 124.6㎝, 12개월 137.8㎝, 18개월 143.8㎝, 2년 148.3㎝ 3년 151㎝, 4년 153.7㎝ 성년 155㎝서 12개월까지 성년체고의 88% 정도 성장한다. 

2. 포유구(哺乳駒)의 육성과 이유
   포유구는 우선 초유를 충분히 먹여 태분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자마의 발육이 신속한 만큼 모마의 유량도 많아 1일 비유량이 8∼12㎏이며, 중종의 경우에는 20㎏이나 되는 것도 있다.
   마유의 성분은 수분 90.22%, 건물 9.78%(단백질 1.86%, 지방 1.10%,당분6.50%,염류0.32%)로서 우유보다 건물·단백질·지방 등은 적지만 당분은 더 많다.
   그러므로, 우유로 인공포유할 경우에는 당분을 소량(우유 1㎏당 설탕 15g)첨가하는 것이 좋다. 인공포유는 모마가 폐사하였거나 또는 모유가 부족할 때 실시한다. 모유가 부족할 때에는 1일에 2ℓ를 2회로 나누어 포유시키고, 전량을 인공포유시킬 때에는 1일에 2ℓ를 2시간 간격으로 5회, 생후 10일 이후에는 3시간 간격으로 점차 증가하여 나중에는 약 15ℓ까지 증량하여 포유시킨다. 그 사이에 설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마는 이른 봄에는 보온에 주의해야 하고 운동은 출생후 4∼5일경부터 1시간 정도 일광욕을 시키는 정도로 하며, 10일경부터 2시간 정도 자유운동을 시키고, 15일경부터 자마는 모마의 사료인 건초나 곡류를 시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연맥·밀기울·소금·골분·절단한 건초나 청초 등을 연사로 하여 모마와 별도로 급여한다. 즉, 모자분사업(creep feeding)을 실시하고 점차 그 양을 늘려 급여한다.
   자마의 포유기간 중의 사료 배합례를 들어보면 표 1과 같다.
방목은 2∼3주전부터 건초 대신 청초를 증가시켜 청초에 습관화시킨 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보통 산모가 환모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월령상으로는 생후 6(4∼8)개월 전후에 실시한다. 우선 단독사료에 충분히 습관화시키고 3~5주 정도 야간에 모자 사이를 분리시키면 모유도 건유되고 완전 이유시킬 수 있다.

표 1. 자마의 포유기간 중의 사료 배합례 

	 
	구 분 

생후 경과일수(일) 

20~60 

60~90 

90~120 

120~150 

150~180 

       분쇄한 연맥(kg)
       밀 기 울(kg)
       목 초(kg)
       소 금(g) 

0.38
0.26
0.38
20

0.75
0.26
0.75
20

1.50
0.26
1.00
20

1.50
0.26m
2.00
20

2.00
0.26
2.60
20



	 
	 
	 
	 
	 
	 

	 
	3. 이유구(離乳駒)의 육성
   이유구의 육성은 이유후부터 마체완성시까지의 육성을 의미하는데, 그 중점은 골격을 강하게 하고, 삭제를 바로 하여 제형· 지세 등을 바로잡으며, 일광욕과 운동을 충분히 시켜 신체를 건실하게 하는 동시에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가. 이유구의 사양
   이유후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료를 1일에 4회로 나누어 급여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유지, 발육, 작업(운동)의 3가지 요건을 구비한 사료이다. 

표 2. 이유구의 사료배합례 

	 
	 
	구 분 

사료명

연맥 (kg) 

밀기울 (kg) 

대두 (kg) 

목초 (kg) 

청예대두 (kg) 

당근 (kg) 

소금 (g) 

짚 (kg) 

 이유후 1개월간
 이유후 2개월부터
 이유후 3개월부터
 만 1년부터
 만 2년부터 

2.0
2.3
2.6
2.3∼2.6
2.6∼3.3 

0.5
0.5
0.5
  0.26
- 

0.27
0.27
0.27
0.50
0.50 

2.6
3.8
3.8
3.8∼7.5
4.5∼8.6 

-
3.8
3.8
- 
- 

2.0
2.0
2.0
- 
- 

20
20
20
20
20 

5.6
5.6
5.6
3.0~6.0
3.0~6.0 



	 
	 
	주) 연맥은 처음에는 분쇄, 2개월부터는 1/3전립, 3개월부터는 전부 전립이고, 대두는 수침한 것이며, 목초는 
.....길이1.5㎝로 절단한 것임. 

	 
	 
	 
	 
	 
	 

	 
	 
	나. 방목
   방목은 자마의 육성상 가장 긴요한 요건이다. 즉, 방목함으로써 피부 · 근골 ·건과 관절 ·굽 (제)등이 강건하게 충분히 발육한다.
  방목은 보통 5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실시하는데, 개폐목 2주전부터 차기 사료에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방목시에 목초가 충분하고 초질이 좋으면 곡류를 보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급해 주어야 한다. 식염도 물론 보급해 주어야 한다. 

다. 운동
   이유 직후 1주일 정도는 운동을 중지하고, 그 후에는 충분히 운동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오전·오후 약 30분씩 운동을 시키고, 그 후에는 1시간 정도 자유운동을 시킨다. 2∼3세 때에는 운동을 시키되, 신체 각 부위가 균등하게 발육하도록 직진운동, 사행운동 또는 보도변화 등을 혼합하면서 운동을 시키는데, 그 시간은 여름철에는 30분 정도, 그 밖의 계절에는 1시간 정도가 좋으며, 3세 때에는 더 연장하는 것이 좋다.

라. 호제(護蹄) 및 삭제(削蹄)
   호제를 위하여 발굽은 매일 수세하여 청결하게 하고, 제유를 제벽과 제저에 충분히 발라주어 굽의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자마는 장제하지 않기 때문에 굽의 부정마멸을 초래하기 쉽다.
   굽은 매월 7∼11㎜ 정도 성장하는데, 부면 중에서 마멸도가 적은 부위는 더욱 연장된다. 그러므로 2∼3주 간격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제려 또는 겸상제도로 부면록으로 약간 정리하는 정도로 수정하여 정제에 가깝게 한다. 물론 삭제는 장제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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